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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딸기 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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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옛이야기를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림 스타일로 새롭게 표현해 낸 고수진 작가의 첫 그림책. 북유럽

의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산딸기를 아주 좋아하는 테레세와 아이나 자매의 신비로운 모험이 펼쳐

진다. 숲속의 밤, 정령이 깃든 꽃송이와 나무, 이름 모를 요정 등이 자아내는 환상적인 분위기, 풍부한 색감

과 상상의 세계로 이끄는 역동적인 장면 연출이 돋보인다. 주인공의 선행이 보답을 받는 옛이야기의 매력에 

우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교훈이 더해져서 옛이야기 그림책을 읽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깊고 깊은 숲속으로 테레세와 아이나가 산딸기를 따러 갑니다.

산딸기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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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1 ]  저런, 산딸기 속에서 애벌레가 나왔군요! 그런데 로렌소는 애벌레를 없애 버리라며 

              큰 프라이팬을 들고 달려오네요? 테레세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 상황 2 ]  어머나! 애벌레가 산딸기 나라의 임금님이었어요! 산딸기 임금님을 처음 만난 테레세와 아이나! 

              내가 만약 임금님이라면 테레세와 아이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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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1   뭐라고 말했지?

“없애 버려!”

로렌소가 심술궂게 말했어요.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

아이나는 나뭇잎에 애벌레를 얹고

조심조심 숲으로 달려갔어요. 테레세도 뒤따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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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살려준 애벌레가 바로 나란다.”
마차에서 내린 이는 산딸기 나라의 임금님이었어요.
임금님은 100년에 한 번씩 애벌레고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바로 그 날이었지요!

“얘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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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산딸기를 오려 붙여서 산딸기 케이크를 완성해서 표지를 완성해 봅시다.

활동지 2   표지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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